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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대사의 반론에 대하여 규탄한다
  

1. 싱하이밍 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하여 뜻하지 않은 반박을 하였다. 이는 중
국의 대사가 국내 정치인의 발언에 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한 것으로 비판의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2. 또한 그 내용을 보아도 문제점이 상당하다. 싱하이밍 대사는 일제강점기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등의 의거를 언급하나 이러한 언급은 모순적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이 내세
우는 중화민족이라는 이념은 실제로는 타민족을 억지로 중화민족에 포함시켜 공산당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중화제국주의에 불과하고,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 제국의 이념
이었던 대동아공영권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한 공산당의 인사가 안중근, 김구, 윤봉길 의사를 
언급하는 것에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현재 공산당의 탄압에 저항하는 신장위구르, 티베
트의 사람들이 안중근, 김구, 윤봉길 의사이다.

3. 한국과 중국이 수천 년 동방가치관을 공유해왔다는 말도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
고 있다. 싱 대사가 언급하는 동방가치관이 유교적인 가치관이라면, 현재의 공산당은 유교적 
가치관을 계승하지 못하였다. 유교적인 국제질서를 나타내는 조공체제는 중국이 타국을 침략하
여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다. 명나라의 유교적 국제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청나라이고, 청나라는 
주변 다른 민족들을 침략하여 지배하였다. 현재의 공산당이 다른 민족에게 하는 행동들은 청나
라의 침략적 세계관을 계승한 것에 가깝다. 

4. 싱 대사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하나, 사드 배치
의 원인이 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하여는 어떤 의견인가. 공산당은 대북 유엔 제재의 
뒷구멍을 열어주었고, 제재에도 불과하고 북한 정권이 지속 가능하게 하여 핵개발을 방조한 것
이나 다름없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무기와 전략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고, 원인을 일부 제공한 중국 공산당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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